
한국비료협회

농정 동향/주요 이슈
                                     2022. 2. 11.(금)

회원사 : 남해화학㈜ · ㈜조비 · ㈜카프로 · ㈜팜한농 · ㈜풍농 · ㈜한국협화 · ㈜세기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0 FAX : 02-552-2814

█ ( 언론 동향 ) 2022.2.10. “뉴시스” 보도

 ❍ 철강슬래그로 만든 ‘규산질비료’, 온실가스 저감 효과…국가 계수 승인

 규산질비료는 용광로에서 쇳물을 뽑아낼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철강부산물인 슬래그의   

주성분인 규소(SiO2)를 활용해 만든 비료다. 슬래그에 미량 함유된 철 이온(Fe3+)의 영향으

로 벼 논에서 메탄 생성균의 활동을 저하시킨다. 규산질 비료의 메탄 배출량 감소 효과는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검증됐다. 그러나 이를 계량화해 국가 공인 계수로 승인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메탄(CH4)은 2018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8%를 차지하며 배출량의 22.7%가 

벼 재배 시에 발생한다. 규산질 비료를 투입하지 않은 논에서 벼를 재배할 경우 1헥타르(㏊) 

당 약 320㎏의 메탄가스가 발생한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규산질 비료 추천 사용량인 1.5톤(t)

을 1㏊에 투입할 경우 1㏊당 275.2㎏의 메탄가스가 발생한다. 비료를 사용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면 매탄 배출량이 14% 감소한다.

규산질비료 투입에 따른 메탄 배출 저감 계수의 등록으로 농협이나 농민 등이 규산질비료  

사용을 통해 벼 재배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농업·농촌 자발

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활용된다면 농가의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규산질 비료는 메탄가스 감축 효과뿐만 아니라 쌀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경상대학교와 경남농업기술원 공동 연구에 따르면 슬래그 주성분인 규소(Si)는 벼의  

생장 필수 원소로 수확량을 10~15% 증대시키고, 쌀의 식감과 풍미 또한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 옥승욱 기자 >

 포스코는 '규산질비료 시용에 따른    

벼 논의 메탄(CH4) 발생 감축 계수'가   

외부전문가 검증과 환경부 소속 국가 온실

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근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로 승인·공표

됐다고 10일 밝혔다.

감축 계수는 포스코, 경상대 및 한국협화 

등 규산질비료 생산자 협의회가 공동연구

하고 국립농업과학원이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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